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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․고무기술 경쟁국은 “일본”
부산상의, 부산기업 51.7%가 지목 … 섬유․의류는 33.4% 불과

국내기업들은 핵심기술을 놓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부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에 따르면, 부산지역 191개 주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<기술개발 현황 조사>를 

실시한 결과, 핵심기술을 둘러싼 주 경쟁국가로 전체의 47.9%가 일본을 지목했다.

일본 다음으로는 유럽(20.3%), 미국(14.6%), 중국(14.1%), 타이완(2.1%) 순으로 나타났다.

음식료품 업종은 응답기업의 81.8%가 경쟁국으로 일본을 지목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

석된다.

또 부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 및 조선기자재(62.5%), 자동차부품(45.5%), 섬유 및 의류 (33.4%), 화학 및 고

무(51.7%), 기계조립금속(45.3%), 금속(50.1%), 전기전자 및 정밀( 63.6%)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본을 경쟁상

대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반면 신발과 자재, 피혁 업종에서는 유럽을 주 상대로 지목한 비율이 25.0%로 가장 높았다.

기술수준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일본 등 선진국보다 <우위>라는 응답이 9.9%, <열위>는 29.3%였고, 나머지 

60.8%는 <비슷>하다고 답했다.

우위 응답비중은 전기전자 및 정밀(19.2%), 화학 및 고무(12.0%), 기계조립금속(10.9%) 등에서 높게 나타났

으며 섬유와 의류, 자동차부품, 1차 금속에서는 <우위> 읍답기업이 없었다.

부산상의 관계자는 “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려면 일본이라는 산을 뛰어넘어야 한다”며 “기술수준

에 있어 아직 일본에 뒤진다는 곳이 많지만 과거와 같이 절대열세는 아닌 만큼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

록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”이라고 주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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